
초고주파 이용 무전극 신광원 개발
산자부 , 100억원 투입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파 방전 이용 광원시스템

국내 조명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대규모 국책과제인 초고주파 방전 신광원 시스템 개발 이 1월15일 산업

기술평가원과의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IMT-2000 출연금을 활용한 전통산업 IT접목 기술개발사업 의 일환으로 2003

년까지 정부 50억원, 민간 50억원 등 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한국조명기술연구소를 비롯해 LG전자, 태원

전기산업 등 조명관련기업, 세종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의 대학에서 연인원 약 100여명의 전문연구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 조명산업은 유럽, 미국 등 조명 선진국들의 고가제품과 중국, 동남아 국가들의 저가제품의 공세로 2000

년 기준 82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이 94% 이상을 차지하는 조명기업의 영세성은 사실상 R&D투자를 곤란하게 한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초고주파 방전 신광원 시스템 개발 과제는 조명업계의 현실을 타파할 목적으로 최초로 시도되는 대규모

국책과제로 2004년까지 마이크로파 방전을 이용한 100W, 300W급 신광원 시스템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기존의 고주파 방전을 사용한 광원은 형광물질을 이용했으나 신 시스템은 형광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

경적인 광원시스템으로 국내 조명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조명관련기구의 수출 증대 및 전세계

조명시장에서의 위상강화 및 점유율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주파 방전 신광원 시스템이 상용화에 성공하면 국내 조명산업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데, 조명분야 에너지 사용량의 약 20% 이상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장수명·고효율 조명으로 유지 및 보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300W급은 세계 최초의 상용화 개발기술로 세계 조명시장의 10% 정도를 점유할 수 있고, 약 80억달러

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수은 등 환경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 기술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산업자원부는 신광원 시스템 개발과제를 발판으로 조명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감은 물론 조명

분야 기술개발과제의 지속적 발굴 및 지원, 조명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을 도모하고, 기술 및 품질 경

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초고주파 방전 신광원 시스템 개발 사업비 (단위: 100만원)

기 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누 계

정 부 2,000 1,500 1,500 5,000
민

간

LG전자 1,560 1,170 1,170 3,900
태 원전기 440 330 330 1,100

합 계 4,000 3,000 3,000 10,000

한편, 국내 조명산업 관련기업은 총 722개이며 이중 94%가 종업원 50인 미만인 영세기업이고, 기술수준은

가격, 성능, 디자인, 브랜드 인지도를 종합 비교할 때 선진국의 8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명제품 무역수지는 1998년 6700만달러, 1999년 3000만달러 등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했으나 2000년 8200만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세계 조명시장은 도시화 진전,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 지속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필립스,



오스람, GE 등의 다국적기업이 조명시장의 53%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의 조명시장 점유율은 14억5000만달러로 전체 조명시장의 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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